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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빼앗긴 그림

내 용

나는  평범한  중학교  1학년  학생이다. 공부, 음악, 체육  그리고  미술까

지  모든  것이  그저 그랬다. 잘하는게 딱히 없는 그런 아이이다.

“야, 이지은! 같이가!”

그리고 여긴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7년지기 친구 김선주이다. 우리는 항

상 같이 다녀 친구들이 쌍둥이라 부를 정도였다. 선주는 어릴 때부터 그림, 

공부, 체육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났다.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

주와 비교를 당했다.

“아침을 방금 먹고 왔는데 왜 배고프냐?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고 싶

다..”

“....”

“지은아, 너 무슨 일 있어?”

“응..? 아무것도 아니야. 오늘 시간표 뭐더라?ㅎ”

“오늘은 말이지..1교시 미술, 2교시…”

오늘은 하필이면 미술 시간이 있는 날이다. 선주는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는 

것 중에서도 가장 잘하며 커서 세계적인 미술가가 꼭 될 거라고 말한다. 그

런 선주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.

그저  인생의  절반을  선주와  비교  당하다  보니  한  번  정도는  내가  

더  잘  하고  싶었다. 남들로부터 인정 받고 싶었다.

1교시 미술, 선생님께서 미술 그림 공모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.

“너 나갈꺼야?” 내가 선주에게 물었다.

“내가 안 나가면 최우수상은 누가 받아?ㅋㅋㅋ”

최우수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. ‘김선주.’

한 달 뒤, 미술 그림 공모전 결과가 나왔다.

‘최우수상 김선주, 우수상 박아름….’ 순간 주변에 있던 여자 아이들의 대

화가 들렸다.

“김선주..이번에도 쟤야?”

“저번에 그림 그린거 보니까 진짜 잘했긴 하더라.”

“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..”

이 대화를 들었을 때 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.

질투인지 나는 왜 못하는가에 대한 짜증인지 구분되지 않았다. 선주에게 가 

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줬다. 하지만 그날 밤 난 잠이 오지 않았다. 그러고는 

그림 공모전 결과 이후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하면 김선주보다 잘 해낼 수 있

을까에 대해 생각했다.

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.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켰

다. SNS에는 자신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려는 사진들이 가득했다. 그중 자

신이 그린 것이라 말하며올린 그림 몇 장에 눈길이 갔다. 그 사람의 좋아요

와 팔로워 수는 어마어마 했고, 댓글 또한 칭찬하는 글 뿐이었다.

‘나도 올려볼까?’ 무심코 든 생각이었다. 나는 내 방을 둘러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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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주는 모르겠지만 내 방 곳곳과 핸드폰 갤러리에는 선주가 그린 사진들이 

있었다. ‘몇  번  정도는  괜찮겠지?’ 난  내  SNS 계정에 ‘그림을 사랑

하는 중학생 화가입니다.’라는

문장과 함께 선주의 대작 몇 개를 올렸다. ‘이래도 되는 건가’, ‘선주에

게 안 물어봐도 되는 건가’ 하는 물음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.

다음날, 등교 준비를 하던 중 SNS를 확인한 나는 깜짝 놀랐다. 하루 사이에 

팔로워는 300명 가까이 늘었고 댓글들은 모두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하는 글

들이었다. 어젯 밤 들었던 생각들은 다 지워지고, 나의 그림이라 믿는 사람

들의 말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.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했

다. ‘받아보고 싶었던 사랑도 받았겠다 팔로워까지 늘었겠다 뭐가 문제

지?’나는 2주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며 선주의 그림을 SNS에 계속 올렸

다. 3주째 되던 날 선주가 나에게 다가왔다.

“이지은! 이 사진들 뭐야?”

“어..? 아니..”

“설명해!”

주변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.

“뭐야, 뭐야? 저 사진들 다 선주가 공모전 같은 대회들에서 냈던 그림 아니

야?”

“설마, 지은이가 선주 그림을 훔친거야?”

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벗어났다.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. 내 마음이 

허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. 가장 친한 친구여서, 혹은 질투 때문에 

남의 그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. 선주의 그림들은 각종 대회

를 통해 사회에 많이 공개됐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었고, 허락 없이 사

용하면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었다. 선주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

들었다. 이때까지 내가 한 일들이 너무 후회됐다.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

과하고 싶었다. 하교 후, 편지만큼 자신의 감정을 신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

방법은 없다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집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.

선주에게.

안녕? 나 지은이야.

오늘 있었던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게.

너의 그림들의 저작권은 너에게 있는 법인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. 난 

너가 나보다 항상 잘하는 모습에 늘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.

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. 나를 인정해 주는 

느낌 때문에 멈출 수 없었나 봐.

그래도 너의 그림들을 사용하면 안 됬었는데.. 넌 나의 하나뿐인 가장 소중

한 친구야.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자에게 꼭 허락을 받

는 습관을 들이기로 할게. 그리고 너의 그림들을 올렸던 계정은 삭제 할 거

야. 정말 미안해! 2026년 하늘이 푸르게 빛나던 날.

지은이가.

편지내용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며 고쳤다. 내일은 이 

편지를 선주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.

선주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함께.


